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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 한약 처방 50종의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활성 및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응집 억제 효능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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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cetylcholinesterase (AChE) activation and amyloid-β (Aβ) aggregation are major biological markers of Alz-

heimer’s disease. In the present study, we evaluated the inhibitory effects of 50 kinds of herbal formulas on AChE activity and

Aβ aggregation. Among them, Hwanglyeonhaedok-tang, Cheonwangbosim-dan, Makmundong-tang, and Gamisoyo-san had a

potent effects on the inhbition of AChE activity. Sosiho-tang, Samsoeum, Cheonsimyeunjaeum, and Bunsimgieum exerted to

have the inhibitory activity on Aβ aggregation. In addition, these 8 herbal formulas showed the 3-ethyl-benzothiazoline-6-sul-

fonic aci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dicating their antioxida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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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초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빨라지면서 노인성 질환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1)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 중 치매 환

자의 수의 증가 폭이 가장 높으며, 이와 함께 치매로 인한

의료비 지출 규모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2,3)

 국내

치매 환자 중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

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신경세포 손상 및 senile plaque와

neurofibrillary tangle(NFT) 농축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로

정의된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발병 기전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현재까지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

린 분해효소(acetylcholinesterase) 활성화와 아밀로이드 베타

(amyloid-β) 응집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Tau 과산

화, 산화적 스트레스 등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

한의학에서도 한약을 이용한 치매 치료에 대한 비임상 및

임상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그 중 치매 효

능 한약 처방에 대한 연구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6)

서 등이 발표한 치매 치료 한약 처방 연구 논문 분석에 따

르면, 억간산(抑肝散)을 사용한 논문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당귀수산(當歸鬚散)과 조등산(釣藤散), 가미온담탕(加

味溫膽湯), 황련해독탕(黃蓮解毒湯)의 순으로 나타났다.
5)

본 연구에서는 한의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빈도 한

약처방 50종을 대상으로, 치매 병리기전 중 주요 생리지표

인 아세틸콜린 분해효소(acetylcholinesterase) 활성 및 아밀

로이드 베타(amyloid-β) 단백질 응집에 대한 효능과 자유 라

디칼 소거능 측정을 통한 항산화 효능을 in vitro에서 검색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의 한약 처방은 한국한의학연구원 K-

herb 연구단으로부터 추출물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한약

처방 추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각의 처방에 따라 약재를

배합한 후 이의 10배에 해당하는 양의 증류수와 함께 100

℃에서 2시간 동안 무압 환류 추출법(추출기: 경서메디텍

COSMOS-660)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sieve를

사용하여 거른 후 동결건조기(일신 동결건조기 PVTFD100R)

를 사용하여 처방 추출물 분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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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콜린 분해효소 활성 저해 효능 탐색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저해 활성은 Ellman법
7)
을 변형하여 분광 광도법

으로 측정하였다. 활성 분석을 위한 완충용액은 0.1 M

sodium phosphate buffer(pH 7.3, 이하 A-buffer)을 사용하였

고, 아세틸콜린 분해효소는 0.1% bovine serum albumin/

H2O 용액에 25 U/mL 농도로 일정량씩 분주하여 -80
o
C에

보관하고, 실험 시 assay buffer에 녹여 최종 농도 35.2 mU/

mL로 하여 사용하였다. 기질인 acetylthiocholine iodide와

발색 시약 5,5'-dithiobis(2-nitrobenzoic acid)(DTNB)는 A-

buffer에 각각 10 mM의 농도로 일정량씩 분주하여 -80
o
C에

보관하고, 실험 시 최종 농도 0.5 mM로 하여 사용하였다.

시료는 0.1 M sodium phosphate buffer(pH 8.0)에 녹여 최

종 농도 100 μg/mL이 되도록 사용하였다. 효소 반응은 다

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50 μL의 시료와 50 μL의 기질과 발

색 시약 혼합액을 섞어주고, 10 분간 preincubation한 후, 아

세틸콜린 분해효소를 처리하고 60 분간 상온에서 반응시켰

다. 흡광도는 Epoch Microplate Spectophotometer(BioTek

Instruments, Inc., Winooski, VT)를 이용하여 412 nm에서

측정하였다. 대조약물로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저해 약물

로 잘 알려진 berberine
8)
을 사용하였고, 결과는 control군에

대한 %로 표시하였으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Inhibition (%) = [1 − {(S − S')/(C − C')}]×100

S: samples(sample solution, A-buffer with DTNB, substrate,

and enzyme)

S': samples(sample solution, A-buffer with DTNB and

substrate, without enzyme)

C: control(0.1 M sodium phosphate buffer(pH 8.0), A-

buffer with DTNB, substrate, and enzyme)

C': control(0.1 M sodium phosphate buffer(pH 8.0), A-

buffer with DTNB and substrate, without enzyme)

아밀로이드 베타(Aβ
1-42

) 응집 저해 효능 탐색 −아밀로

이드 베타의 응집 저해 측정은 형광 분석법
9)
을 이용한

SensoLyte
®
 Thioflavin T β-Amyloid(1-42) Aggregation Kit

(AnaSpec, Inc., Fremont, C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아밀로이드 베타(Aβ1-42) 펩티드는 영하 80
o
C에서 보관

하였으며, 측정 시 사용한 최종 농도는 100 μg/mL로 사용

하였다. 형광물질로 사용하는 thioflavin T는 assay buffer

(50 mM Tris/150 mM NaCl(pH=7.2), 20 mM HEPES/

150 mM NaCl(pH=7.2), 10 mM phosphate/150 mM NaCl

(pH=8.0))에 녹여 제조하여 2 mM 농도로 사용하였다. 시료

는 assay buffer에 녹여 최종 농도 100 μg/mL로 사용하였다.

Aβ1-42 응집억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96 well plate(black

microplate)에 thioflavin T 10 μL와 Aβ1-42 85 μL를 넣은 후

일정 농도로 만든 시료 5 μL와 혼합하여 형광 분광 분석기

로 측정하였다. 이때 사용한 형광 분광 분석기의 파장값은

440 nm/484 nm(excitation/emission)이며, 37
o
C에서 20분 간

격으로 총 2시간 측정하였다. 활성 비교를 위하여 양성대조

군으로 morin 을 사용하였고, 응집 저해능 50%에 해당하는

시료농도(IC50)를 계산하였다. 

ABTS 자유 라디칼 소거능 측정 − 3-ethyl-benzothiazoline-

6-sulfonic acid(ABTS,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라디칼을 이용한 항산화능 측정은 ABTS+· cation decol

orization assay 방법을 96 well plate에 맞게 수정하여 실시

하였다.
10)

 7 mM ABTS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최종농도로 혼합하여 실온인 암소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하

여 ABTS+·를 형성 시킨 후 743 nm에서 0.7의 흡광도 값

을 갖도록 PBS로 희석하였다. 96 well plate에 ABTS+· 용

액과 시료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Epoch

Microplate Spectophotometer를 사용하여 743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의 라디칼 소거활성은 용매인 PBS

를 대조군으로 하여 대조군에 대한 라디칼 소거능을 백분

율로 나타냈다. 활성 비교를 위하여 양성대조군으로 vitamin

C를 사용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값은 mean±S.E.M.으로 표시하였다.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학적 유의성 검정은 ANOVA검정을 적용

하였으며, Dunnet’s multiple comparison test를 이용하여 p-

value가 0.05 미만일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치매는 주로 노인 인구에서 발병되는 인지기능 및 기억력

상실을 동반하는 대표적 신경퇴행성 질환이며, 특히 알츠하

이머성 치매는 전체 노인성 치매의 약 20-5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처방되는 치매 치료

제로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인 donepezil, galant-

amine, rivastigmine, huperzine A와 NMDA 수용체 길항제

인 memantine이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승인을 받아 임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11,12)

 그러

나, 이들 약물들은 행동장애 경감과 같은 일시적 증상 완화

또는 질병 진행의 일부 지연의 효과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치매 치료제(disease modifying therapeutics)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치매는 장기적인 치료가 요

구되는 질환이며, 그 병리기전 또한 복잡하여 단일 화합물

보다는 다양한 한약재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한약 처방을

이용한 한의학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 등
5)
은 치매 한약 처방 논문 분석을 통하여 치매 치료에

대한 한약 처방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다빈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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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Inhibitory activity of the water extracts of the 50 herbal formulas on AChE activity and amyloid-β aggregation in

vitro (at 100 μg/mL)

Code 

No.
Herbal formula

AChE activity 

inhibition (%)

Amyloid-β aggregation

inhibition (%)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KE-01 자음강화탕(滋陰降火湯) 9.69±1.3 24.9±10.5 45.5±2.3

KE-02 갈근탕(葛根湯) -0.07±1.2 43.1±13.9 82.4±0.3

KE-03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 -2.75±2.1 19.7±3.0 52.1±0.9

KE-04 오적산(五積散) -2.74±2.3 35.5±2.0 59.3±0.6

KE-05 팔물탕(八物湯) -2.86±1.6 33.4±2.0 55.9±0.5

KE-06 삼출건비탕(參朮健脾湯) -0.89±2.1 3.8±16.6 64.9±0.7

KE-07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 -9.14±2.0 -3.5±3.7 55.1±3.4

KE-08 이진탕(二陳湯) 1.69±0.7 14.6±10.6 66.2±0.6

KE-11 반하백출천마탕(半夏白朮天麻湯) 1.19±1.5 -6.9±2.2 46.5±0.5

KE-12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1.00±0.3 36.4±4.1 55.4±1.9

KE-13 소청룡탕(小靑龍湯) -0.21±0.6 25.7±7.9 36.1±1.0

KE-14 인삼패독산(人蔘敗毒散) -0.84±0.7 42.6±19.5 50.0±1.1

KE-16 구미강활탕(九味羌活湯) 5.34±1.6 41.6±3.4 51.8±4.8

KE-17 오령산(五 散) -2.17±1.5 9.7±4.1 27.4±1.7

KE-18 평위산(平胃散) -0.53±0.7 23.9±10.7 49.0±1.2

KE-19 이중탕(理中湯) 2.73±2.1 27.7±21.1 46.9±5.7

KE-20 황련해독탕(黃連解毒湯) 90.14±0.4 29.3±7.8 99.4±0.3

KE-21 쌍화탕(雙和湯) 0.58±0.9 39.1±18.4 96.8±0.4

KE-22 귀비탕(歸脾湯) -2.79±1.9 48.8±16.9 34.8±0.7

KE-23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 -0.69±0.7 22.9±5.0 90.7±1.5

KE-24 사군자탕(四君子湯) -9.29±1.3 6.9±12.3 48.6±0.3

KE-25 사물탕(四物湯) -7.40±2.3 39.4±8.1 63.6±0.1

KE-26 소시호탕(小柴胡湯) -3.26±0.6 57.9±3.5 93.3±0.2

KE-27 오약순기산(烏藥順氣散) -4.71±2.4 46.1±9.2 65.2±2.4

KE-28 삼소음(蔘蘇飮) -7.81±1.0 55.5±4.2 92.6±1.6

KE-31 계지복령환(桂枝茯 丸) 0.30±1.8 32.5±4.9 87.2±1.4

KE-32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 -2.92±4.4 31.2±4.5 51.5±0.7

KE-33 당귀수산(當歸鬚散) -3.97±1.6 36.4±11.7 71.3±0.9

KE-34 천왕보심단(天王補心丹) 94.43±0.1 29.7±9.4 57.7±2.5

KE-35 팔미지황환(八味地黃丸) 4.92±1.8 -14.3±4.5 42.1±2.6

KE-36 향사육군자탕(香砂六君子湯) -1.44±3.3 -11.8±1.1 46.6±0.9

KE-37 맥문동탕(麥門冬湯) 76.73±0.4 46.3±4.3 81.2±0.9

KE-38 반하사심탕(半夏瀉心湯) -7.29±3.7 32.0±26.1 65.5±3.5

KE-39 삼령백출산(參 白朮散) -6.16±0.6 4.9±3.8 22.1±3.8

KE-40 생맥산(生脈散) -6.31±3.9 -21.5±12.7 8.8±3.9

KE-41 온경탕(溫經湯) -6.67±5.0 -16.3±12.8 44.3±2.6

KE-42 작약감초탕(芍業甘草湯) 7.85±0.6 -15.7±10.6 87.7±0.9

KE-43 청심연자음(淸心蓮子飮) -2.21±3.0 56.3±23.9 77.7±1.4

KE-44 향소산(香蘇散) -2.72±4.4 6.2±14.4 49.1±3.5

KE-45 가미소요산(加味逍遙散) 63.51±2.0 -2.7±6.7 35.7±3.8

KE-46 계지탕(桂枝湯) 2.80±2.9 4.7±9.6 6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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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 중 우선 순위 50종의 치매 효능을 탐색하였다. 다

빈도 한약처방의 선정은 보험급여대상 복합제제화 권장 처

방연구,
13)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

한 처방 100종,
14)

 한방 의료기관 다빈도 처방자료
15)
를 종합

하여 선정하였다. 치매 효능 평가를 위해서는 치매 병리 기

전에서 중요한 생리지표인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활성 및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에 대한 억제 효능을 측정하였다. 각

각 양성 대조 약물인 berberine과 morin의 억제율을 근거로

하여, 한약 처방 추출물의 저해 효능이 50% 이상인 것을 효

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활성은 대조 약물 berberine(500 nM)

의 경우 60.63±0.56% 저해 효능을 보였다. 50종 처방 농

도 100 μg/mL에서 효소 활성 억제 효능은 황련해독탕, 천

왕보심단, 맥문동탕, 가미소요산이 각각 90.14±0.40%,

94.43±0.11%, 76.73±0.44%, 63.51±2.00% 저해하여 다른 처

방에 비하여 높은 효능을 나타내었다. 이들 처방을 다양한

Table I. Continued

Code 

No.
Herbal formula

AChE activity 

inhibition (%)

Amyloid-β aggregation

inhibition (%)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KE-47 마황탕(麻黃湯) -3.79±2.9 22.4±7.1 64.9±0.8

KE-48 영계출감탕( 桂朮甘湯) -2.57±1.3 7.8±2.7 24.4±1.9

KE-49 용담사간탕(龍膽瀉肝湯) -3.15±1.2 45.7±7.5 52.7±3.3

KE-50 위령탕(胃 湯) 0.88±1.9 46.9±12.1 50.2±0.9

KE-51 향사평위산(香砂平胃散) 0.13±0.7 43.0±7.3 55.6±1.6

KE-52 내소산(內消散) 0.51±3.3 41.0±7.4 54.8±1.2

KE-53 대영전(大營煎) -2.54±1.9 37.6±3.7 54.7±2.7

KE-54 분심기음(分心氣飮) -1.61±1.4 57.6±5.5 72.0±1.1

KE-55 불환금정기산(不換金正氣散) -2.43±1.7 23.6±12.4 53.4±1.0

　 Berberine 60.63±0.6 　

Morin 　 68.3±6.2

　 Ascorbic acid 75.9±1.8

Fig. 1. Inhibitory effects of water extracts of herbal formulas on acetylcholinesterase (AChE) activity. (A) Hwanglyeonhaedok-tang,

(B) Cheonwangbosim-dan, (C) Makmundong-tang, and (D) Gamisoyo-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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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로 준비하여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활성을 측정한 다

음 각각의 IC50 값을 계산한 결과, 7.10, 6.64, 32.7, 62.5 μg/

mL이었다.

황련해독탕은 청열사화해독(淸熱瀉火解毒)의 대표적인 처

방이며, 한의 임상에서 고혈압, 뇌출혈, 치매,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 등 열증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처방된다.
16)

 치매

와 관련된 황련해독탕의 연구 논문으로는 glucose deprivation

으로 유발된 PC-12 세포 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가 보고되

었다.
17)

 천왕보심단은 불안, 초조 및 건망증 등의 증상과 같

은 음허혈소(陰虛血少)를 치료하는 방제이며, 전임상 연구

모델에서 항치매 효능이 보고된 바 있다.
18-20)

 맥문동탕은 동

의보감(東醫寶鑑) 및 방약합편(方藥合編)에 수록된 처방이

며, 기관지 천식, 기관지염과 같은 호홉기 질환에 적용되며,

치매와 관련한 효능은 보고된 바 없다. 가미소요산은 소요

산의 소간해울(疎肝解鬱) 작용을 강화한 처방으로 주로 부

인과 질환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21) 
치매 관련 효능

은 보고된 바 없다.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에 대한 평가에서 양성 대조 약물인

morin(100 μM)의 경우 68.4±6.2의 억제 효능을 나타내었다.

사용한 50개 처방 중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 억제 효능이 높

은 것들은 소시호탕, 삼소음, 청심연자음, 분심기음이 각각

57.9±3.5%, 55.5±4.2%, 56.3±23.9%, 57.6±5.5%의 억제 효

능을 확인하였다. 이들 처방 또한 다양한 농도에서 아밀로

이드 베타 응집에 대한 효능을 측정한 다음 억제율에 대한

IC50 값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소시호탕, 삼소음, 청심연자

음, 분심기음은 각각 84.2 μg/mL, 97.7 μg/mL, 84.8 μg/mL,

96.2 μg/mL의 농도임이 확인되었다.

소시호탕은 소양증을 치료하는 제제로 사기에 영향을 받

은 간담열(肝膽熱)을 제거함과 동시에 간담열로 인해 손상

된 비위(脾胃)를 보해주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화해제(和

解制)의 하나이다. 소시호탕 효능이 치매와 직접적으로 관

련된 연구 결과는 없으나, 뇌교경색을 동반한 파킨슨병 환

자의 치험예가 보고된 바 있다.
22) 
삼소음은 기허의 습담(濕

痰) 및 비허습곤(脾虛濕困)에 대한 처방으로 평소에 위장허

약한 사람이 감기 등이 오래 지속될 경우 쓰이며, 치매 관

련 연구 논문은 발표된 바 없다. 청심연자음은 동의보감에

서 소갈(消渴) 치료 처방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외에도

남성 전립선 질환, 여성 비뇨생식계의 질환, 갑상선 질환,

호흡기질환 등에도 처방한다. C6 신경아교세포를 활용한 연

구에서 glutamate에 의한 세포 사멸에 대한 보호 효과가 보

고되었다.
23)

 분심기음은 태평혜민화제국방에 처음 소개되었

으며, 칠정(七情)으로 인한 신경성 소화 장애, 식욕 부진 등

Fig. 2. Inhibitory effects of water extracts of herbal formulas on amyloid-β (Aβ) aggregation. (A) Sosiho-tang, (B) Samsoeum, (C)

Chengsimyeunjaeum, and (D) Bunsimgi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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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치료하며, 대변을 잘 보게 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하여

병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24)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관련 증

상에 대한 효능에 관한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었으며,
25,26)

그 외에도 비만, 암에 대한 효능 결과도 발표되었다.
27,28)

 또

한 김 등은 SH-SY5Y 신경아세포종(neuroblastoma) 및 중

뇌 세포에서 도파민 세포 독성에 대한 보효 효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29)

본 연구에서 확인된 유효 처방의 생약제의 지표성분의 아

세틸콜린에스테라제 활성 억제 또는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

저해에 대한 결과들이 발표된바 있다. 황금의 성분인

baicalein,
30)

 인삼의 성분인 ginsenoside Rg1,
31)

 황련 또는 황

백의 성분인 berberine
32)

 등이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활성

Fig. 3.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water extracts of herbal formulas. (A) Hwanglyeonhaedok-tang, (B) Sosiho-tang, (C)

Samsoeum, (D) Cheonwangbosim-dan, (E) Makmundong-tang, (F) Cheongsimyeunjaeum, (G) Gamisoyo-san, and (H) Bun-

simgi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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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능이 보고되었다. 또한 감초의 성분인 glycyrrhizic acid

과 glycyrrhetinic acid
33)
과 당귀의 성분인 decursin

34)
이 아밀

로이드 베타 응집을 저해하는 효능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한약 처방은 다수의 한약재로 구성되는데 유효성분을 분

리하여 특정 표적을 치료하는 양약과 달리 단일 처방 안에

서도 복합적인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은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활성 증가에 의하여 촉진된

다.
35)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활성 억제

에 대한 효능 처방과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 저해에 대한 효

능 처방은 중복 없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한약 처

방에 따라 치매의 분자 기전의 타겟과 작용하는 단계가 다

른 것으로 판단되며, 양약의 경우도 두 가지 단계에서 동시

에 효능을 나타내는 약물은 극히 드물다. 아세틸콜린에스테

라제에 작용하는 처방의 경우 신경세포 presynapse의 아세

틸콜린을 증가를 통하여 치매 증상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

다.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 억제 효능 한약처방의 경우는 아

밀로이드 베타의 강한 신경독성 완화를 통한 치료의 가능

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각각 단계에 대한 유효

한약 처방 및 처방의 구성 약재들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할 것이다.

치매는 뇌 부위의 자유 라디칼에 과다 생성으로 인한 산

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가 하나의 중요한 원인임이

잘 알려져 있다.
36)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한약 처방들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여 항산화 효능을 평가하였

다. 표 1에서와 같이 생맥산(KE-40)을 제외한 모든 한약 처

방은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이 20% 이상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활성과 아밀로이드 베타 응

집에 대한 억제 효능이 높은 처방들(황련해독탕, 천왕보심

단, 맥문동탕, 가미소요산, 소시호탕, 삼소음, 청심연자음, 분

심기음) 모두 ABTS 라디컬 소거 활성이 높았다. 이들 처방

은 높은 항산화 효능과 함께 치매의 주요 생리지표 조절을

통한 항치매 효능의 잠재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빈도 한약 처방 50종의 아세틸콜린 분

해 효소 활성 및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응집 억제 효능에

관하여 평가하였다. 50종의 한약 처방 중에서 황련해독탕,

천왕보심단, 맥문동탕, 가미소요산은 아세틸콜린분해 효소

활성 저해 효능을 보였고, 소시호탕, 삼소음, 청심연자음, 분

심기음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응집 억제 효능을 나타

내었다. 또한, 이 8종의 한약 처방은 높은 항산화 효능이 있

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요 지표 자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 연구이며, 향후 신경세포 및 치매 동물 모델

을 활용한 추가 실험을 통하여 한약 처방의 치매에 대한 예

방 또는 치료제로서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의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맥문동탕, 가미소요산, 삼소음과 같은 처방

들은 치매 또는 신경세포 보호와 관련된 보고가 없어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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